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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위][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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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2026. 6. 4.(목)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이끌어낸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로 세워진진 정부였다. 전 대통령의 실정에 반발한 시민들은 탄핵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해 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하였다. 노동 부문에 있어 ‘노동 존중’을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걸었던 

국정과제 중 여성노동자를 중점 타겟으로 한 정책은 많지 않았다. 핵심 과제는 성평등공시제 도입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등이었다.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이하여 과연 

여성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지, 국정과제는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2.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을 내걸고는 있으나 실질적 정책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고질적인 여성노동의 저평가와 성별직종분리, 성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한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저평가된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터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고,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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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 도래한 AI시대는 여성노동자들을 먼저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 정부는 AI를 경제적 

주도권의 문제로, 기술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3.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짚어보고 이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5일 (금) 오전 10시, 청와대 앞  

사회 : 권수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프로그램  

-​ 발언 1 이재명 정부 성평등 인식의 현실 (이정아 _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2 성평등 노동의 후퇴를 멈추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노헬레나 _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발언 3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김수경 _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발언 4 제대로 된 성평등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두나 _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발언 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언 (최순임_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폭주하는 AI,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은 있는가(기이슬 _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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